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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29�이태원�참사’�분향소에서�자행되는

2차�가해행위를�즉각�중단할�것을�엄중히�경고한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2일이 지났다. 유가족들이직접마련한분향소가이태원

광장에 설치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을 담아한파속에서도분향소를지키고있다. 그런데 분향소주변에서차마입에담을

수 없는 발언을 일삼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자행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우리 모임은 지금 이순간에도 만연히벌어지고있는희생자와유가족에대한

가해행위에�대해�엄중히�경고하며,�가능한�모든�수단을�강구�하여�대응할�것이다.

지난 16일, 49재 추모제가 진행되기 전 이태원광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설치된 분향소는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분향소가 설치되기 전, 분향소가 설치될 공간에 선제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일부 단체와 유튜버들이 방송차량과 개인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욕보이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유가족은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극악무도한 발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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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행위의 저의가 무엇이란 말인가. 추모와 위로의

공간이어야�할�분향소가�울분과�분노의�공간이�되고�있다.

그동안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과 혐오는 반복되어왔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이들은, 보다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으며인간으로서최소한의예의조차저버렸다. 우리 모임은희생자와유가족들에대한

2차, 3차 가해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나갈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조롱을 일삼았던 정치인,

유튜버들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했다.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이라도�당장�희생자와�유가족들에�대한�가해행위를�멈출�것을�경고한다.

아울러 정부에도 촉구한다. 도를 넘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지금의 태도는 사실상 2차 가해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유가족들은 정부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답변도 조치도 없었고, 분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다. 정부는 침묵으로써 2차 가해 행위자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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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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